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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면 에 서 보면 다 윗 은 하 나 님 을 경 외 하 는 왕 이었습니다. 조금 전에도 말 씀 을 드렸 
| 만 , 다 윗 은 누 구 보다도 하 나 님 의 경 외 하는 왕 이었습니다. 자 신 의 위에는 하 나 님 께서 계시 
다는 사 실 을 항상 고 백 하 면서 그렇게 살 았 습니다. 


항상 
그렇기 때문에 다 윗 은 자 신 이 고난 가 운 데 에서도 하 나 님 을 찾 았 습니다. 자 신 을 죽이려 
고 했던 사 울 이나 자 신 에게 반 역 을 했던 압 실 거나 복 수 하지 않았고 
오직 하 나 님 께서 이끌어 주 시 기 를 기 다 렸 습니다. 이 스 라 엘 과 대 적 하는 다른 나 라 들 과 전쟁 
을 하고 그들을 정 복 하였던 용 맹 한 왕인 것에 비하면 인 간 적 으 로 는 상당히 의 외 의 일 이었 
경 외 하는 다윗 왕 이었기 때문에 자 신 에게 있던 고 난 조차도 자 신 의 손 으로 


그리고 다윗 왕 은 하 나 님 께 예배 드리는 왕 이었습니다. 다윗 왕 은 누 구 보 다도 여호와 
의 성 전 에 올라가는 것을 소 망 하는 왕 이었습니다. 하 나 님 께 제 사 를 드리고 주 님 께 찬 양 을 
드리는 것을 누 구 보 다 기 뻐 하 였습니다. 하 나 님 의 언 약 궤 를 예 루 살 렘 으로 옮겨 올 때에는 
자 신 의 옷 이 벗 겨 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 을 추며 기 뻐 하 였습니다. 

세 번 째 로 다윗 왕 은 하 나 님 께 기 도 하 는 왕 이었습니다. 다 윗 은 어 려 울 수 록 기 도 하 였습 
니다. 고난 가 운 데 에 서 기 도 하였습니다. 자 신 의 신 분 은 왕 이었지만 누 구 보다 하 나 님 의 인도 
하 심 과 보 호 하심이 필요한 사 람 이 었 음 을 고 백 하 고 있습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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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여 호 와 께 부 르 짓 으니 그의 성 산 에서 응 답 하 시 는 도 다 " 라 고 고 백 하는 것 입니다. 다 윗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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